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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이유
○ 작년 12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시 제조업의 경

쟁력 강화와 혁신을 위해 “대･중소 반도체 상생 클러스터를 조성
하고 민간자금 120조원을 10년간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 클러스터 입지는 수도권인 경기도 용인시를 염두에 두고 있으며 
SK하이닉스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결국 수도권에 대
규모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만 함

○ 정부의 수도권 입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구상은 수도권 규제완화
를 통해 수도권 편중개발로 이어지고 결국 망국병인 수도권 과밀
집중 및 국토 불균형을 더욱 가속화시켜 지방소멸을 앞당길 수 있
어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고 이는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음

○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정부의 섣부른 ‘수도권 입지 반도
체클러스터 구축 구상’ 발표로 지방을 혼란시키기 보다는 반도체 산
업 육성을 위한 최적지의 면밀한 재검토와 함께 국가균형발전정책
의 강력한 추진과 수도권의 지속가능한 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하
기 위한 공론화 및 사회적 합의를 서둘러 추진할 것을 강력히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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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시 제조업의 경
쟁력 강화와 혁신을 위해 “대･중소 반도체 상생 클러스터를 조성
하고 민간자금 120조원을 10년간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클러스터 입지는 2019년 상반기에 선정할 예정으로 수도권인 경기
도 용인시를 염두에 두고 있으며 SK하이닉스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결국 수도권에 대규모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수도
권 규제를 완화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정부의 수도권 입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구상은 수도권 규
제완화를 통해 수도권 편중개발로 이어지고 결국 망국병인 수도권 
과밀집중 및 국토 불균형을 더욱 가속화시켜 지방소멸을 앞당길 수 
있어 강력히 반대합니다.

작년 2월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노무현 정부’보다 
더욱 강력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대규모 반도체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
는 구상은 국가균형발전에 전면적으로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월에 충북혁신도시 일원 6개 
시·군에 지정 고시한 ‘충북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충북반도체융복
합타운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지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에 새로운 입지를 정한다는 것은 정책 중복으로 인한 국가적 낭비
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정부의 섣부른 ‘수도권 입지 반도
체클러스터 구축 구상’ 발표로 지방을 혼란시키기 보다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지의 면밀한 재검토와 함께 국가균형발전정
책의 강력한 추진과 수도권의 지속가능한 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
하기 위한 공론화 및 사회적 합의를 서둘러 추진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19년 1월   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